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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는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유능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고 믿는 ‘재능교육 스스
로 학습철학’을 실현하고 있는 대학이다. 개교 이래 AI&BIO Frontier
로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
신을 추구하고 있다.
개교 53주년을 맞은 재능대학교는 ‘대학중장기발전계획(JEIU 

GRAND VISION 2030)’을 수립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나은 교육을 통
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재능대학교는 △더 나은 인재, 담대한 교육혁신 

△더 나은 인천, 지역혁신 △더 나은 교
육, 계속 혁신대학 △더 나은 

경쟁력, 글로벌 비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들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의 역량을 스스로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도록 하는 재능대학교의 염원을 담았다.
대학의 비전은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창의융합인재 양성, 지역사

회 상생발전 기여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구조 개혁으로 통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도입
재능대학교는 올해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2025학년도 학과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재능대는 ▲자유전공학과 신
설 ▲7개 학부제 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과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내
년도 신설될 ‘자유전공학과’에서는 42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정책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양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학습 플랫
폼인 유다시티(Udacity) 나노디그리를 특화 프로그
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4개 계열, 1개 학부로 운영되던 기존의 학사구조는 

내년도부터 ‘7개 학부’로 세분화된다. 7개 학부는 바
이오‧헬스케어학부, AI융합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웰
니스학부, 서비스경영학부, 미래창업학부, 자유전공학
부로 구성된다. 학부제 개편의 핵심은 융합 교과과정 제
공이다.

재능대 관계자는 “이번 구조 개혁으로 
교육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학과끼
리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됐
다”며 “대학의 독자적인 융합 교
과과정으로 학과 간 장벽을 해소하
고 나노디그리 등 국제적 프로그램
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 키운다

‘교육혁신’ 재능대학교

특집 
재능대학교

재능대 제물포캠퍼스 본관

이남식 총장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업연한이 기존 2년이었던 ‘게임개발학과’와 ‘실용음악과’는 3년

제로 개편된다. 게임개발학과의 3년제 전환은 기존 3년제 학과인 게임
아트디자인과의 융합 교과과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2개 학과 공통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게임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머 등의 인력을 효
율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실용음악과는 3년제 전환으로 실기 교육
이 더욱 강화되어, 작곡에서 연주, 프로듀싱에 이르기까지 음악 창작 
활동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춘 음악인을 양성할 계
획이다.

AI와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
재능대학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의 특화 교육을 선도하고 있

다. 인텔 AI교육과정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하여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 정규 교과에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은 AI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
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실리콘밸리 인턴십에 참여한 일부 
학생은 교육 수료 후 실리콘밸리 인턴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
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자 연결까지 이어졌다.
또한, 재능대학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MOU를 체결하여 AI와 

BIO 분야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 특별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턴십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와 바이오 분야 외에도 재능대학교는 
ChatGPT와 구글 Bard를 활용한 'AI영어교육 전문가과정'을 국내 대
학 최초로 개설하여 혁신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교수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연계와 연구 성과
재능대학교는 글로벌 연계를 통한 교육과 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재능대학교는 구글, 아마존,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선
호하는 '유다시티 나노디그리(Udacity Nanodegree)'를 대학 교육과
정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최신 실무 기술을 배우고, 취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능대학교 디지털바이오테크과 김민지 학생이 참여한 공

동연구 논문이 SCI급 국제저널에 게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논
문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Micromachines' 특별호에 게재되었으며, 전문학사 과정의 학생이 

SCI급 논문의 공동 주저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재능대학교는 바이오칩을 이용해 혈액 내 백혈구를 깨끗
한 용액으로 이동시켜 순수한 백혈구만을 분리 및 세척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백혈구 진단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능대학교의 국제화 전략은 단순한 교육 교류를 넘어 실제적인 연

구 협력과 산업 연계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연구 경험과 네트워크
를 제공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이는 재능대학교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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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재능대학교는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
터’ 사업 신규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재능대는 최
대 6년간 연간 3억원씩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지
원한다. 대학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

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
재능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으로 관리·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직무·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정
규,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센터 중심의 원스톱 진로·취업 지
원을 위한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지
원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실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
한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서비스과 실습실 VR수업 간호학과 실습 수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_유다시티 나노디그리 과정

호텔외식조리과

우수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과
재능대학교는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육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등 다양한 정부 재정지
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
되어 3년간 최대 112억 원의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성인 학습자 대
상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에 선정되어 2년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능

대학교는 이를 통해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
히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모기업인 재능교육의 든든한 지원과 정부 
재정사업 선정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문대학 ‘나 그룹’에서 취업률 6년 연속 1위
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재능
대학교의 교육 품질과 학생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다.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은 “재능대학교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

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우
리는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능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통해 모든 학
생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인테리어디자인과 실습실 호텔외식조리과 실습실

























단절을 넘어서 실존을 찾아서...

벽의표정·Ⅲ - 사람도 풍경이다
유 병 용(서울)

전시일시	 2024년 8월 28일(수) ~ 9월 2일(화)
전시장소	 인영아트센터 2층 인영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길 23-4(Tel. 02-722-8877)
전시오픈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6시
전시작가	 유병용(010-6894-8001)
전시문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513호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phototina@hanmail.net / http://phototina.com

ⓒ유병용_Paris

ⓒ유병용_Hawaii

장벽을 세우는 이는 실존을 가리고자한다. 그러니 벽은 실체 즉 진실을 감추는 장애물이 되고만다. 
평면을 위장하며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보이는 것을 촬영하며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아내기 위한 내 사진의 행보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유병용_Toronto-2 ⓒ유병용_San Francisco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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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의 언저
리에 있는 벽을 담아왔다. 92년과 93년 두 차례 '벽의 
표정' 사진전을 열기도 했었다. 내가 담아낸 벽의 표정
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시대의 흔적이자 역사의 편린
이다. 사진의 기본 속성인 기록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40여 년간, 살아가는 방편이 은행원이었던 탓에 시간
적 제약이 많았고 이런저런 핑게로 멋진 풍경사진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대신 ‘도시도 풍경이다’ 또는 
‘사람도 풍경이다’라고 자위하며 도시의 여러 모습과 
사람을 함께 담으며 끊임없이 벽을 탐닉했었다. 거대
한 광고물에 비해 왜소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
의 무력함도 얘기해 보고 싶었다. 내 사진의 큰 흐름인 
'일상의 변주'를 즐기며 살았다.

내 사진에 깊게 작용하고 있는 절제된 틀(Frame)과 
조형성은 [벽의 표정]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은
닉과 누설, 존재와 부재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늘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또한, 사진디자인이라

는 개념이 내 사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9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 [벽의 표정]을 발표할 때 팸플릿에 남
겼던 벽의 의미가 새삼스럽다.
“늘 벽을 느끼며 삽니다. 단절과 장애물의 의미로만 여겨지는 벽, 
그러나 저는 벽 저편의 실존을 확인하며 살려 합니다.” 
– 1992년 [벽의 표정 -Ⅰ]

어느새 70대를 넘어 인생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되돌아보니 지

난날들이 참 어설프고 민망하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뛰어넘어야 
할 벽은 참 높다. 평생 다뤄 온 [벽의 표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
어내는 일과 [내 고향 법성포] 사진을 펼쳐 보이는 바램을 가슴에 
안고 산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아름다운 소멸을 위해.

갑진년 여름, 雄山堂에서 
유 병 용 합장

ⓒ
유
병
용
_서

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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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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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용
_Toronto-1

ⓒ유병용_Toronto-3

ⓒ유병용_서울 도곡동 ⓒ유병용_서울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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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봄, 한복입은 내 어머니 같은 꽃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상 섭(강남구)

전시일시	 2024년 9월 4일(수) ~ 9월 9일(월)
전시장소	 경인미술관 제5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0길 11-4, Tel.02-733-4448)
전시오픈	 2024년 9월 4일(수) 오후5시
전시작가	 이상섭(010-5261-2181)

당태종이 신라와 협약을 맺고자 모란꽃 그림 한 점과 씨앗을 보내왔다.  
이처럼 모란은 옛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모란꽃을 촬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내 어머니의 모습, 자식들 잘 되기를 기원하며 한땀한땀 이브자
리에 모란꽃 수놓던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그립다.ⓒ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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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색실로 모란 이불의 수를 놓고 있었
다. 어머니 품에 안겨 모란 이불을 덮고 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모
란을 주제로 하게 되었다.

모란의 꽃말은 부귀영화이다. 어머니는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한이 되
어 자식들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라고 모란에 소망을 담아 기원했다. 
어머니는 늘 한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나라 여인의 옷, 한복은 흰색이고 
색채가 없다. 소박하고 투명하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옷고름은 바람
에 한들거리고 치마폭도 휘날린다. 한복을 입은 여인과 모란은 닮은 모
습이 많다. 그래서, 인화지는 전통 한지에 프린트를 했다. 한국적인 전
통의 미를 살리고 싶었다.

촬영 전 모란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했다. 사물에 대한 관찰이다. 
감성과 실제 사물이 부딪칠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럴 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촬영은 앞마당에서 야외 촬영을 했다. 촬영
을 시작하면서 모란꽃 한 송이 한 송이 마다 마을 어머니들의 이름을 붙
여주었다.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기도 나누고 매무새도 고쳐주었
다. 촬영할 때는 동네 어머니들의 한복 입은 모습을 떠올리며 작업의 모
티브를 찾았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모란과 대화를 

나누며 모란만의 자연스러운 포즈를 담아낼 수 있었다. 좋은 컷을 얻기 
위해서는 새벽 촬영을 해야 하는데 게으른 모란꽃은 아홉시나 되어야 
배시시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자연광에서 하는 촬영은 바람
도 문제였다. 꽃잎이 얇아 바람에 흔들렸다. 은행나무에 달려 있는 풍경 
소리에 바람의 풍속을 알아내고 바람이 지나가면 촬영을 이어갔다. 

6년 전부터 집 울타리에 해마다 20여 그루의 모란을 심기 시작했다. 올
해가 되어서야 100여 그루의 모란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전시를 기
획하고 전시장은 이미 예약했는데 꽃이 피지 않아 애를 태울 때도 있었
다. 김영랑의 시 “찬란한 슬픔에 봄을”을 수없이 읊조리며 나 자신을 다
독였다. 좀 더 좋은 전시가 되도록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줄 
알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 때 전시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결국 아름답게 피어난 모란 아가씨들의 상냥한 미소에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촬영 내내 그리움과 즐거움과 흥미로움이 겹쳐 엔
도르핀이 넘쳤다. 

모란에 이름을 빌려준 고향 마을의 어머니들과 촬영에 함께한 모란꽃들
에게 찬사를 보낸다.

ⓒ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섭_모란이 피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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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시	 2024년 8월 27일(화) ~ 9월1일(일) (관람시간 10시~18시)
전시장소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내 전시실 1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72-12
전시오픈	 2024년 8월 27일(화) 15시 정각
전시작가	 강성구(010-4064-3012) 

순수한 자연의 품, 깃들어 사는 삶

치악산에 안기다
강 성 구(서울)

ⓒ강성구_치악산에 안기다

알맹이는 껍데기가 필요하고 집이 있으면 그 곳에 사람이 깃들어 산다. 
치악산은 그 곳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집이요, 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삻의 양태를 앵글에 담았다.

기억하기로는 15여 년 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장수의 시대가 열려 제2의 인생을 살 기회
가 주어진다며, 그러려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석학 김형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50이 넘은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사진을 배우기로 했다.
노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카메라를 선택한 것이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퇴직하고 이곳 원주에서 렌즈를 중심으로 피사체를 찾아 틈틈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제2의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지금, 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시된 사진도 이러한 마음의 연장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정리하고픈 작은 욕심의 발로라고 보아주었으면 한다.
이번 개인 전시회는 원주문화재단의 생애 최초 지원 프로그램의 기회를 얻어 열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강성구 ⓒ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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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구

ⓒ강성구

ⓒ강성구 ⓒ강성구

ⓒ강성구

ⓒ강성구ⓒ강성구

늘 카메라를 통하여 피사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에서, 
뷰파인더 뒤에 숨겨진 자신을 감추었던 부끄러운 반성을 함께 드러내는 
전시회라고 생각한다.

비록 생명의 의식을 다 마치었으나 흰 눈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자태는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의 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치악산 품에 안긴 원주 사람들이 예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의 깊은 고뇌를 자신의 작품으로 이어가는 작가들, 그들의 형
상을 본 작가는 새롭게 해석하려한다. 그런 시도가 여기 담겨 있다.

전시광고

44  HANKOOKSAJIN   August  2024 August  2024  HANKOOKSAJIN  45



©장재기_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장재기_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장재기_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지상전    01

맑은 영혼, 순수한 사람 사는 불국토

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장 재 기(인천)

장중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원이 이방 사진작가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곳,  
마니차를 돌리는 신앙인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듯한 불국토는 문명의 편리함을 버리고 

영혼의 욕심 없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있는 그대로 꾸밈없는 그 곳 대자연과 문화를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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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 시대의 문명과 물질의 혜택으로 생활의 편함과 편리함이 
있으나 마음은 척박해져 가는 것 같고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말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성향이 우선시 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경박한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해가는 건 무엇 때
문일까?

대만이 국적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느 날 중국의 감숙성(甘
肅省)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오래 전 모습도 엿볼 수 있는 장족의 모습
을 보고 왔다. 우리도 예전엔 마음과 눈을 맞춰 서로를 공감하고자 하
는 시대도 있었다. 이곳에서의 그들은 저를 예전의 모습으로 데려다 
주었다.

장족은 중국 5대 민족 중 하나로서 감숙성, 사천성, 청해성 등지에 
650만 명 정도 살고 있으며 감숙성 남쪽 감남(甘南)에 제일 많이 분
포되어 있다. 이곳엔 라브랑스(拉卜楞寺)절이 있으며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고 65,000부의 경전이 보관되어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
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서 장족의 삶과 문화, 자연, 사람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모든 것이 피사체였으며 특정 피사체를 마주하고 있는 순간 대상의 
깊은 울림에 숨죽이며 프레임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여행하였다.

장족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계와 싸움을 하거나 정보력과의 투쟁 속에
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영혼이 맑은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었기에 
한컷 한컷 담아내면서도 나 자신이 순화하는 것 같았다.
다시 가고픈 이곳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펼쳐 본다.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
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화예술, 도덕, 종교, 풍습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나….
문화를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에서 감숙성의 소
수민족인 장족의 종교와 풍습을 몇 장의 작품으로 그려 본다.

Tibetan nationality...Lives 

삶의 의미는 사는 일이죠. 또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에 있어 모든 사람의 삶은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저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유학에서는 天命은 하늘이 품수 한 것이라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늘의 품수한 바의 천명을 받는데 
여기 감숙성의 소수민족인 장족의 삶 속에서 그 천명을 
엿볼 수 있었다.
세상 문명을 뒤로하고 하늘이 품수한바 대로 자신의 생
활 속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보고 있으
면서 사람 내음이 물씬 풍겨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재기_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장재기_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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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리 청명한 능선 너머 구름바다 흐른다

대한민국 제일경 설악산

박 광 미(양산)

ⓒ박광미_대청봉의봄털진달래.2

Photo Essay 01



주봉 대청봉은(1.708m) 설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태
백산맥에서 가장 높고 남녘의 한라산백록담(1.950m), 지리산
(1.90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인근 중청봉, 끝청봉, 소청봉이 
있으며, 귀떼기청은 5월의 털진달래군락지로 유명하다. 또 굽이굽
이 공룡등뼈를 닮은 공룡능선은 숨겨진 솜다리인 에델바이스도 
제법 반갑고 산객들과 산악작가들의 비경 장소이며, 외설악의 가
야동계곡과 용아장성의 속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신선대는 일출과 일몰로 유명하다. 기상변화가 심해서 몸이 휘청
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 낮은 온도 때문에 눈잣나무군락이 융단처
럼 낮게 자라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은 오색방면에
서 설악폭포를 거쳐 4시간 거리의 코스가 최단코스이며, 신흥사에
서 천불동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신선대로 가는 가장 완만한 코스
이다.

동풍이 불고 기상 조건이 좋을 듯한 날씨에 경남 양산에서 출발이
란 쉽지않다. 설악동 신흥사까지 운전으로 5시간 소요(왕복10시
간)되며, 산행 준비해서 새벽 2시쯤 출발. 밤이슬과 이슬비 동풍이 

부는 날을 택해야 운해의 넘실 거림을 볼 수 있을 듯 해서 구슬
땀 흘리며 오르는 것이다.

결과는 가성비에 비해 카메라를 꺼내 보지도 못하고 올 때도 
있다. 하지만 내 몸을 스치는 바람과 지저귀는 새들의 합창. 풀 
내음을 만끽하며 힐링하고 쉼표의 시간을 가지며 나는 좋은 에
너지를 충전한다.
그러다 꿈꾸는 운해 풍경이란! 쉽사리 보기 힘드니 시간만 나
면 달려간다.
늘 어둠이 걷히고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격정적인 산하의 움직
임에 숨가쁘게 황홀해지는 자연 앞에 있고 싶다.

또한, 감동하며 그로인한 카타르시스는 언제나 나를 설악으로 
이끄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오를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
는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도 설악을 그리고 산을 오르는 꿈을 꾸는 중이다.

공룡능선의 화룡정점 신선대!
천상천하의 걸작 아름다운 우리 강산. 
설악의 신선대 운해 바다 속에 풍덩 빠져 유영한다.

ⓒ박광미_신선대가을(대운해)

ⓒ박광미_신선대설경

ⓒ박광미_신선대여름(에델바이스)

ⓒ박광미_한계령(귀떼기청의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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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숙(동대문구)

Culture of the land, Color of the life

색깔있는 촬영지 모로코

좁디좁은 골목을 파랑색 칠한 계단을 따라 걷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을 지나면 하늘 높이 솟은 첨탑이 반긴다.
 옛 모습을 간직한 마라케시와 페즈, 쉐프샤우엔, 고대와 현대적인 멋을 아우르는 카사블랑카와 라바트까지 

모로코의 강렬한 색깔은 아라비안나이트 동화 같은 느낌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안성숙_모로코

ⓒ안성숙_모로코

ⓒ안성숙_모로코 ⓒ안성숙_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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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아프리카 서북부  지중해와 대서양에 면한고 있지만 아랍보
다 더 아랍 같은 곳이다.

황금빛 저녁놀이, 파랑색 벽들과 사막의 황색이 선명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이방인의 눈길을 빼앗는 색채는  문명의 교차로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삶의 양태가 뿜어내는 스펙트럼이다.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요술 속의 램프가 마법을 부릴것 같다.
모로코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지중해, 북서쪽으로는 대서양에 면한다. 
동쪽과 남동쪽으로 알제리와 남서단은 서(西)사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모로코는 색깔이 강한 여행
지이다.
이 나라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마라케시는 더욱  그러하
다. 제마엘프나 광장,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채색한 마조렐 정원이  모
로코 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바히아 궁전 또한 이방인의 시선을 붙
잡는다.

카사불랑카에선 라 술타나(La Sultana)를 찾아가 보자. 왈리디아의 
어촌마을 외곽, 석호와 모래 언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모
래 언덕은 파도소리와 바닷바람을 벗하고 밤이되면 까만 하늘을 별빛
이 수놓는다
9세기 베르베르인의 수도였던 이곳에서 한낮의 태양이 뜨겁지만  밤
이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진다.
골목 깊이 자리한 상점들은 카펫, 은식기, 고가구, 전통 탈 등을 전시
했다. 고급스런 중동의 느낌이 가득한 마라케시는 북아프리카의 무역 
중심지였다. 아랍지역의 맛, 다양한 식재료들이 섞여 음식 문화가 발
달한 곳이기도 하다.

페즈의 메디나는 수천개의 작은 골목들로 이어진 고대도시다. 긴 세월 
무수한 발걸음이 오갔을 골목 길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있을 듯
하다.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길은 당나귀가 운송수단이다.
양가죽을 무두질하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사막 모래산을 배경
으로 낙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국적인 모습이 모로코가 보여주는 독
특한 삶의 컬러가 된다.
도시의 빛깔과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면 신비로운 색깔을 드러낸
다.
 모로코에서는 어디를 가든 그 특유의 색채가 내 카메라 앵글에 유혹
한다. 지구촌에서 가장 이국적인 여행지 모로코는 현대와 과거가 교차
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슴을 뛰게 한다.

ⓒ안성숙_모로코

ⓒ안성숙_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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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_바람속 향기 ⓒ김선희_빛의축제

ⓒ김선희_우아한 만남 ⓒ김선희_기다림
김 선 희(용인)

슬로셔터로 포착한 자연의 리듬

숨 breathing

<숨> 작업은 자연의 무한한 색감과 시간의 조화를 시각화하여 독특한 
질감과 깊이를 작품에 부여하고자 했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단편
적으로 절단된 평면의 시간을 겹겹이 입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한 
흔들림과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아 매 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다채로움
과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려 했다. 이를 통해 자연의 색채와 질감이 
교차하며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시간의 흐름이 만들

어낸 자연의 변화는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순간의 축적이 이루어
내는 깊이와 풍부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시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통해 봄과 여름의 신선함과 생동감, 가
을의 풍요로움과 화려함 속에 숨겨진 깊은 여운, 겨울의 순백의 아름다
움과 고요함 등, 계절의 색깔과 특성을 살려 자연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는 자연은 미묘한 변화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시간의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 보면 자연 속에는 미세한 소리와 움직임, 변화와 에너지가 숨어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다양한 색깔로 보이는 자연이 내뿜는 에너지는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느끼게 한다.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은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하며, 자연의 색감과 다채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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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려고 했다. 변화하는 자연의 다채로운 질감과 색감이 우리 삶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하는지를 생각하며,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겸손함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자연의 다채로운 색
채와 질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풍요로운 

영감을 얻으며, 자연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
끼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자연의 숨결과 리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며, 그 안에 깃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그 안에
서 우리는 자연의 진정한 색채와 질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시
간의 흐름을 담아내어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순간이 모여 이루어지

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순간순간 변화하고 아름다워지는 자연의 다채로운 질감과 색
감이 우리 삶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생
각하며, 자연이 가진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노력
과 함께 자연에서 겸손함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
의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재확인해 보는 계기를 가져보
게 한다. 

ⓒ김선희_향기머무는 곳에

ⓒ김선희_너를그리다 ⓒ김선희_눈속의 고요 ⓒ김선희_흔적을 남기고

ⓒ김선희_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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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Photography Today: A New Vision of Reality
프랑스현대사진

글·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성곡미술관에서 5월 30일 《프랑스현대사진 French Photography 
Today : A New Vision of Reality》 전시가 오픈되었다. 이번 전시는 성
곡미술관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기획된 프랑스 현대사진전이고 프
랑스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18년간 큐레이터로 있었으며, 사진 전문 페어
인 ‘포토 데이즈 (Photo Days)’의 설립자이자 디렉터인 ‘엠마뉘엘 드 레
코테(Emmanuelle de l’Ecotais)‘가 공동 기획자로 참여했다. 프랑스에
서 시각예술 전반에서 활동하는 수준 높은 작가 22명의 작품들 83점과 
영상 3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서양 전통 회화의 주제인  ‘자연’, ‘정물’, ‘인
간’, ‘공간’으로 나누어 오늘날의 사진을 살펴보고, 고전적 주제를 중심으
로 해서 자연과 인간사회 및 과학기술과의 문제를 돌아보고 미래의 자연
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자아낸다. 이 전시를 통해 다채로운 프랑스 현대 
사진의 흐름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잉크젯, 피그먼트, 라이
트젯 등 디지털 프린트 방식만이 아닌 포토그라뷔르, 포토그램, 그라타주, 
칠하기, 영상표현, 공간채색 같은 여러 가지 사진 제작 기법 및 표현의 방
식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으니 다양한 사진작품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도 
직접 비교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획 전시들은 예술계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으
로 정리하고 수집,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전시이다. 수많은 작가와 작품들
을 체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하고 맞추어서 선정한 후에 
작품을 초대하고 대여해서 전시를 완성하게 된다. 개개인으로서는 시간
과 비용으로 생각하면 엄두도 못 낼 엄청난 결과를 전시 관람이라는 노력 
하나만으로 함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 끼워주
고 모아서 하는 그런 전시들이 아닌 이런 정통 기획전들은 그저 감사한 마
음으로 꼭 관람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이 전시는 이미 5월에 시작했기
에 이번 달 18일까지만 진행되는지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부디 시
간이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간을 
낸다면 2시에 맞추도록 하자. 매일 2시에 도슨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노에미 구달, 〈무제(산 III)〉, 2021, 라이트젯 프린트, 150×116cm, Courtesy of Edel 
Assanti Gallery (London), © Noémie Goudal

구달은 ‘풍경과 그 변화에 인간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스스
로에게 묻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풍경을 연출합니다. 
채색한 패널을 풍경 속에 설치함으로써 마치 채석장처럼 산이 잘
린 듯한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암석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발레리 블랭, 〈영웅들_레이디 하트〉, 2022, 피그먼트 프린트, 147×110cm, 
Courtesy of Nathalie Obadia Gallery, ⓒ Valérie Belin 

〈영웅들〉은 연극적 표현과 마임 코드에서 영감을 받은 연작이다. 분장
한 얼굴의 회화적 패턴이 영화나 만화에 등장한 듯한 이미지, 전광판
의 글자들과 함께 공명함으로써 인물을 3D로 재현된 어떤 인간, 또는 
2D로 표현한 가상의 인간처럼 보이게끔 한다. 

오렐리 페트렐, 〈광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2020, 유리에 UV프린트, 210×140cm, 
Courtesy of Ceysson & Bénétière Gallery, ⓒ Aurélie Pétrel

오렐리 페트렐은 다큐멘터리와 픽션, 역사와 시사 문제가 혼합된 장
면을 깨지기 쉬운 유리에 프린트하여 전시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한다. 〈광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은 암실을 연상시키는 
붉은 빛의 공간을 유리 위에 인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공간의 벽면에 
이를 기대놓음으로써 전시 공간에 사진적인 공간을 한 겹 겹쳐내듯이 
설치했다. 

아나이스 통되르, 〈지평선_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짐작〉, 2021, 잉크젯 프린트, 
100×150cm, Courtesy of the artist, ⓒ Anaïs Tondeur

〈지평선〉 연작은 카미유 플라마리옹의 『대중 천문학』(1888) 중 하늘
과 땅이 갈라진 틈을 찾아 그 장소로 통과한 중세의 선교사 이야기를 
담은 〈순례자 판화〉에 바탕을 둔다. 통되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평선, 그리고 그 위에 선 인간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탐색한다. 

조르주 루스, 〈클리쉬 1〉, 2022, 피그먼트 프린트, 110×145cm, Courtesy of RX Gallery, 	
ⓒ Goerges Rousse 

조르주 루스는 공간에 직접 개입해 버려진 장소를 회화적 공간으로 탈
바꿈시키고 그곳에서 유한하고도 유일한 작품을 만든다. 이러한 회화
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사진이다. 평면인 사진에서 작가가 칠하거나 
그린 형태, 그가 만든 입체와 건축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흩어지고 해
체되어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s)와 같은 왜곡된 상을 만들어낸
다. 이를 통해 작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공간
과 시간, 그리고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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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전시에서는 도슨트의 참여는 필수이다. 아
무것도 모르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을 찾아보는 전시도 있지
만 이런 전시는 기획 의도부터 작품의 분류 이유,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성향과 의도 등등까지 알아야 전시의 전부를 온전히 담
아 올 수 있게 된다. 감동의 관람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분석과 
배움의 관람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미
술관에서 제공한 전시관련 자료들이 방대했던지라 지면을 이용
해 전시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발췌해 알려드리며, 풍부한 
감성만큼 넓고 깊은 지식이 받쳐주는 사진가로 거듭나는 8월이 
되기를 바란다.

전시는 자연, 정물, 인간, 공간이라는 고전적인 테마를 통해 예
술로서의 사진과 우리의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
으로 탐구한다. 촬영부터 인화까지의 과정에서 이미지(사진 또
는 영상)는 실재를 해석하고 상상하며 만들어내고 연출한다. 작
가들은 분할된 공간, 비뚤어지거나 뒤집어진 관점, 기묘한 미장
센의 구축을 통해 추상의 경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재에 관
한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사진이라는 매체에 의문
을 던지고, 또 사진을 통해 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여행
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떠나게 해주
며, 전시를 마무리하는 영상 작품에서 볼 수 있듯 때로는 명상에 
가까운 내면으로의 여행, 성찰의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전
시는 프랑스 현대 사진계를 총망라하기보다는 모든 세대를 아울
러 프랑스 현대 예술의 수준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그 풍요로움
과 생동감을 보여주는 이들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 엠마뉘엘 드 레코테, 포토 데이즈 디렉터

로랑 그라소, 〈인공〉, 2020,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7분 33초, Courtesy of Perrotin Gallery, 
© Laurent Grasso 

<인공> 비디오 작품은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드론, 초분광 카메라, 라이다 스캐너, 3D 현미경 등 하이테크 관찰 도
구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드러낸다. 

장-프랑수아 르파주, 〈탄생 1번, 전주곡 시리즈_재활용 27〉, 2016, 잉크젯 프린트, 	
80×100.1cm, Courtesy of the artist, ⓒ Jean-François Lepage

장-프랑수아 르파주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는 개인적
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네거티브 필름을 잘라낸 다음 젤라틴을 
긁어내고 인화된 사진에 다시 채색을 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사진 매체를 
재구성한다. 

장-미셸 포케, 〈무제〉, 2011,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위에 유채, 30.5×23.8cm, 
Courtesy of Rouge Gallery, ⓒ Jean-Michel Fauquet 

장-미셸 포케는 촬영할 오브제를 제작하고, 칠하고, 조각합
니다. 아틀리에 구석에 연출되어 놓인 조립 모형들은 사진으
로 촬영되고 마지막 단계에 암실에서 변형됩니다. 그 이후, 
사진에 직접 유화로 덧칠을 하여 마치 한 점의 페인팅과 같은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피 아티에, 〈정원으로부터 멀리, 노르웨이〉, 2023, 잉크젯 프린트, 
100×150cm, Courtesy of the artist, © Sophie Hatier

베로니크 엘레나, 〈정물_석류〉, 2008, 잉크젯 프린트, 50×62.5cm, 
Courtesy of the artist, © Véronique Ellena

레티지아 르 퓌르, 〈신화_변신 이야기〉, 2019-2022, 잉크젯 프린트, 120×80cm, 
Courtesy of the artist, © Letizia Le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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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달라포르타, 〈트러블〉, 2016, 단채널 영상, 흑백, 무음, 3분 30초, 	
Courtesy of Jean-Kenta Gauthier Gallery, ⓒ Raphaël Dallaporta 

니콜라 플로크, 〈비옥한 풍경, 거품, 폰타 다 로베이라, 아소르스〉, 2023, 잉크젯 프린트, 	
110×154cm, Courtesy of Maubert Gallery, ⓒ Nicolas Floc'h

플로르, 〈외젠 D.의 정원_인동속〉, 2024, 포토그라뷔르, 수채, 50.5×38.5cm, 	
Courtesy of Clémentine de la Féronnière Gallery, ⓒ FLORE

브로드벡과 드 바르뷔아, 〈평행의 역사_만 레이의 눈물에 관한 연구 1930-2022〉, 2022, 	
잉크젯 프린트, 31.4×47cm, Courtesy of Papillon Gallery, ⓒ Broadbeck & de Barb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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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해 먹던 인류, 왜 땅 파고 심었나?

농경은 ‘행복 끝 고생 시작’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냉난방 시설과, 보안이 철저하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병원과 학교, 전철역 등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명품 브랜드의 새 아파트에서 살고자 한다. 공기청정기와 정
수기도 구비한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를 끊임없이 건설해 분양하는 일
은 환경파괴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대부분 아파트는 자연을 파괴해 얻은 이익 중 하나이다. 산을 깎고 

벌목하여 건축용지와 자재를 공급한 결과 편리함을 얻었다. 그러나 인
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연 파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없었던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듯이 우리 생활 주변
에는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했더라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 정수기 
같은 것들이다. 물을 더럽혔기에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수기도 필요
하다.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지구의 온도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높아

글·사진제공_최승언

졌다. 이로 인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는 유엔의 발표도 
있었다.
전에 없던 불볕더위에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도 이 결과를 

초래한 자연 훼손에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은 
간과한다.

사람들은 공기청정기 회사나 정수기회사가 있으니 먹고사는 일자
리가 생겨서 좋지 않으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 살을 깎아 먹는 
격이다. 공기가 깨끗하다면 공기청정기 회사는 애당초 필요 없었을 것
이다.
사람들이 일회용 컵 사용의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물고기를 통해 자신의 몸에 침투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지역 주민들에게 원인 모를 
암 발생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사실도 더는 쉬쉬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자연 파괴 대가로 생존을 위협받는 시점에 와있다.

편리한 교통과 통신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에 일하러가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다. 현대인들은 통신비와 교통비 외에도 거주비와 식비
와 교육비, 여가비를 벌고자 일한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
은 곳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심, 오늘날 인간 세상은 그런 구도 안에
서 움직이고 있다.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 사회 농경사회로 진입하는 수렵 채집사회

수렵채집사회

구석기 시대의 벽화 스페인 구석기 시대의 벽화

Travel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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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굴레 안에서 인간은 그 자연 파괴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인류사
적으로 보면 채집과 수렵을 하며 생태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생태계 파괴의 노정에 들어섰다.
 농경은 사람이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 남기기 위해 더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 발동
해 조화와 질서를 벗어난 사건이었다. 
농경 사회의 진입을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고 있

기도 하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 살던 농경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농사를 짓는다

는 것은 스스로 삶을 옥죄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거의 쉴 틈 없이 손을 놀려야 하는 노동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동하는 자
유마저 포기해야 한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수렵 생활하던 인류는 주변에 널린 싱싱한 것을 공
짜로 가져다 먹으면 되었고 냉장고도 필요치 않았다. 하루 3시간만 일하
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수렵 생활을 버리고 
인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온종일 허리가 휘도록 뼈 빠지게 일하게 되
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한 욕심으로 인해 인류를 일벌레
로 만든 시작점이 이때였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농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다람쥐가 겨울동안 먹기 위해
서 토로리나 알밤을 모아 겨울을 대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기 때
문이라는 설도 있다. 기후의 변화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오자, 야생에서 자라는 밀이나 쌀이 나는 곳을 알아두고 거두어 먹
어야 했다. 나중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농
경의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농업시대에서는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많
은 노동력과 자원이 들어가야 한다. 보관하기 위해 일 년 내내 손길이 가
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래서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꼽힌다. 인류가 번영의 길에 들어선 계기라고 주장하는 이
들이 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파멸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자연
과의 공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탐욕으로 달려간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 농업혁명이 진보의 길이었든 파멸의 길이었든 상관없이 인류는 다

시 채집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 환경파괴의 길로 나아
갔다. 농경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수렵과 채집에서는 이 늘
어난 인구를 유지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농경 사회로 진입한 인류는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웃으로부터의 
분리되고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씨 뿌린 곳에서 정착했으므로 공간
이 축소되었고 대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날 먹을 것만 구했고 저장할 필요도 없었다. 

농경 사회는 더 많은 밭을 일구기 위해 관개용 수로를 만들고 더 많
은 씨를 뿌리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이 결과 인간사회는 계급이 생겨났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전

쟁을 일으키고 노예를 만들기 시작했다.
 잉여생산물을 갖기 시작한 이들은 부를 쌓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노예가 된 사건이 바로 농경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전쟁은 농경사회
뿐 아니라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파멸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 지금 다시 수렵채집의 시대로 되돌
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
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잘 살기 위해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공부하고 

어른들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
까?
내일 더 잘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정화하고 지구 

생태계를 되살려 자연 속에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삶이 행복하지 않
겠는가? 인간이 노동을 줄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
복하게 사는 획기적인 혁신의 시대로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농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시대. 환경파괴가 가속화되었다

농경이 발달함에 따라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것이 환경파괴의 시작점이었다.

Travel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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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픽토리얼리즘(Pictorialism)의 시대 대표적인 정물 사진
은 18,19세기의 정물화의 영향을 받은 정물사진의 등장이 있었다.  특
히 하인리히 퀸(Heinrich Kühn)과 아돌프 드 메이어(Baron Adolf de 
Meyer)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픽토리얼리즘 사진은 1930년대까지 
사진계에 영향을 준다. 이외에도 다양한 픽토리얼리즘의 정물사진이 
있다. 물론 픽토리얼리즘 사진은 풍경과 인물 사진도 많지만 흥미로운 
정물 사진이 있어서 소개해본다. 
사진 11은 마가렛 왓킨슨의 ‘The kitchen Sink’작품이다. 마가렛 

왓킨스는 캐나다 출신 사진가이다.  20세기 초반의 정물 사진과 광고 
사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예술적 사진과 상업적 사
진 모두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으며, 특히 정물 사진으로 유명하
다. 하지만 후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캐나다의 비비안 마이어’2

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의 정물사진 작업은 일상적인 사물을 예술적

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23

는 칼 스투르스의 정물 사진이다. 그의 정물 사진은 약간 흐릿한 초
점에 부드러운 실내 빛을 이용하여 픽토리얼리즘의 분위기를 살린 
작품이다. 이런 픽토리얼리즘 사진이 활발히 작업 되고 있는 가운
데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충격을 
준다. 전쟁은 사회의 혼란과 변화로 이어지고 특히 예술가들은 기
존의 예술적 규범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탐구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가 
정물 사진에 미친 영향과 대표적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다다이즘 (Dadaism)은 191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
된 예술 운동으로, 기존의 예술적 전통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전면
적인 반항이 특징이다. 다다이스트들은 우연과 무질서를 강조하
며, 전통적인 예술 매체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콜라주, 포토몽타
주 등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도입했다. 주요 인물로는 마르셀 뒤
샹(Marcel Duchamp), 한스 아르프(Hans Arp), 트리스탄 차라
(Tristan Tzara) 등이다.4 초현실주의 (Surrealism)는 1924년 프
랑스에서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이 창시한 운동으로, 무의
식의 세계와 꿈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현실주
의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논리와 이성을 넘
어서서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요 인물로는 살바도
르 달리(Salvador Dalí),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막스 에
른스트(Max Ernst) 대표작가이다.5  

그럼 이 두 사조는 사진의 전 영역에 거쳐서 현재에도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딱히 정물 사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1910년 이후 정물 사진에 미친 영향을 정리
해 보려한다. 먼저 다다이즘의 영향으로 비전통적 재료의 사용으

로 일상적인 물체를 예술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콜라쥬나 포토몽타
주의 사용으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창출하였다. 특히 초현실주
의는 사진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표
현하였다. 기이한 조명이나 구도, 일상적인 사물의 비현실적인 배
치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제 언급할 사진가들은 정
물사진만 작업하는 사진가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표작에는 
다양한 정물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먼저 다다이스트이며 초
현실주의 사진가인 ‘만 레이(Man Ray)’의 작품을 살펴보자.

만 레이는 레이요그라피, 솔라리제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사진
에 적용한다. 

너무나 매혹적인 정물사진 III

초현실주의 시대와 정물사진
글,사진제공 _ 윤은숙(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경기광주지부 지도간사)

사진 1) Margaret Watkins, The Kitchen Sink, 1919, Palladium Print, 	
21.3 x 16.4 cm,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1) https://www.aci-iac.ca/art-books/margaret-watkins/key-works/the-kitchen-sink/
2) �https://akimbo.ca/listings/margaret-watkins-black-light-at-the-art-gallery-of	
-hamilton/중에서 

3) �https://unregardoblique.com/category/karl-struss-karl-fischer-struss-karl-f-
struss/

4)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B%8B%A4%EC%9D%B4%EC
%A6%98 중에서

5) �https://namu.wiki/w/%EC%B4%88%ED%98%84%EC%8B%A4%EC%A3%BC%
EC%9D%98 중에서

사진 2) Karl Struss (1886-1981) , The Attic Window, Dresden, 1909. 	
Platinum Print,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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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사진은 만 레이가 솔라리제이션 기법으로 촬영한 작품이다. 
솔라리제이션 기법은 부분적으로 현상된 사진 필름이나 인화지를 밝
은 빛에 잠시 노출시키고, 다시 현상 과정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반전 현상이 발생한다. 사진 36 은 어두운 배경의 반
전이고 특히 호두의 형태가 솔라리제이션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사
진 47 는 밝은 배경의 반전이다. 특히 솔라리제이션으로 선이 두드러
져 보이며 꽃의 형태가 더욱 돋보인다. 

사진 58, 69 은 레이오그래피, 즉 카메라 없이 만들어낸 사진이다. 
다양한 물체를 인화지에 놓고 그 물체의 빛의 투과량에 따라 다양한 
톤으로 표현되어 디자인 성향이 강한 작품이 된다. 특히 6번 사진에 텍
스트를 이용한 점 등은 당시에는 매우 진취적인 작업 방식이었다. 물
체들이 빛을 차단하여 만들어낸 음영과 하이라이트는 사진에 깊이감
과 입체감을 부여한다. 또한, 물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배치되어 현실적
이지 않은 느낌을 주며,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자아낸다. 만 레이는 이
러한 기법을 통해 관람자가 일상적인 물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사진 710 은 프랑스 출신 모리스 타바르(1897-1984)의 사진이다. 
초현실주의 사진작업을 하며 솔라리제이션, 다중노출, 포토몽타주등 

다양한 실험적 작품을 한 작가이다. 그의 사진 특징 중 하나인 기하학
적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빛과 반사의 현란함을 표현한 사진은 
별 장치 없이도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안내한다. 
사진 811 은 한스 벨머의 작품이다. 독일 출신의 초현실주의 예술가

로, 1930년대에 주로 활동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그 후의 정치
적 혼란 속에서 인형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 사진은 다양한 인체 모형과 구조물을 비정상적으로 배열하여 
만든 정물 사진이다. 인형의 팔다리와 몸통이 해체된 상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기이하고 불안한 느낌을 준다. 정물사진은 아름다
워야 한다는 상식을 깬 작품이며 그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
해 인간 심리의 불안함과 복잡함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연재에는 이 
시기의 다른 경향 신즉물주의 정물 사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7) Maurice Tabard, STILL LIFE, 1930

사진 5) Man Ray, Untitled, rayograph, 1922,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Y, USA.

사진 6) Man Ray, Untitled, Rayograph, , 1924
    

사진 8) Hans Bellmer. Plate from La Poupée. 1936

사진3) Man Ray Untitled (Solarised walnuts), 1930-1931 사진4) Man Ray, Solarization (Calla Lilies), 1931

6) https://www.artsy.net/artwork/man-ray-untitled-solarised-walnuts
7) �https://artpedia.tumblr.com/post/21207957651/man-ray-solarization-calla-
lilies-1931

8) https://www.dailyartmagazine.com/10-most-famous-rayographs-of-man-ray/
9) �https://designobserver.com/feature/exposure-rayograph-with-gun-by-man-
ray/39296

10) �https://www.lesdoucheslagalerie.com/artworks/9175-maurice-tabard-still-
life-1930/

11)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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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이사회 결과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4년 제3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4년 7월 25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79명, 위임 5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권영익, 김동철,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영록, 김옥진,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춘도, 김화연, 도성만, 문금영, 박건태, 	
박경서, 박만석,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박해섭, 백승의, 서진종, 	
손병효,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오명숙, 오상관, 우기곤, 	
우숙자, 윤보상, 윤판문,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문균,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재수, 이점용, 이종석, 이창훈, 이창희,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최복수, 최성용,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한용상, 한재원, 	
황길연, 황의출 이사

위  임: 민웅기, 설병갑, 조월신, 하봉걸, 한희동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감사

1. 성 원 보 고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손석윤, 이창훈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 경 과 보 고 ]
2024. 05. 18.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2024. 05. 23.	 임시총회
2024. 06. 18. 	 2024 PASK AWARDs
2024. 06. 18. ~ 22.	 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2024. 07. 09.	 재능대학교 MOU
2024. 07. 11. ~ 13.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전시
 

4. 안    건
1) 고문 추대의 건 – 원안 승인
정관 제11조 ②항 2호에 의거 하여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협회 발전
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홍창일 전 부이사장과 강부만 전 부이사장을 
고문 추대하는 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만장일치로 협
회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함 

- 홍창일 전 부이사장 
: 제25대 부이사장 역임 (2008~2010), 이사장 직무대행 (2010)
 - 강부만 전 부이사장
 : 제26대 부이사장 역임 (2011~2013)

2) 이사 보선의 건 – 원안 승인
성    명 : 윤 판 문                입 회 일 : 2009. 01. 29. 
소    속 : 광주지회               직    위 : 지회장          

3) 문체부 회신 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 논의 건

- 문체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소집일시 및 장소에 대
해서는 이사장단에게 위임함

4) 인터넷 신문사 등록의 건 
- 제호를 Photo And Culture 뉴스 (PnC 뉴스)로 정하고 등록 절
차를 진행하기로 함

5) 규정 개정의 건 – 원안 승인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24.01.25. 개정)
① 추천작가
1. 추천작가는 한사전(국전포함)에서 수상점수 12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수상점수는 대상 5점, 최우수상,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산
정한다.(단, 1회 1작품만 인정)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2018.09.17 
개정)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점수 2점을 부여한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18.09.17 개정)
5. 추천작가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창작 작품을 출품하여
야 초대작가 신청 자격을 취득한다. (2024.01.25. 신설) 
② 초대작가
1.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인준되어 5회 이상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한 자로
서 본인이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후 추천작가
상을 수상한 자는 초대전 출품 횟수 1회를 면제하고 적용은 1회로 한정한다. 
(2023.07.20. 개정)
2. 초대작가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모전 및 한사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③ 추천 및 초대작가는 한사전 초대전에 출품할 수 있다.

제19조(추천 및 초대작가) 한사전에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24.01.25. 개정)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입회 5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작가로 지정된 자는 한사전을 
제외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모전의 심사자격을 갖는다. 
(2024.07.25. 개정)
4.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회원전(지상전) 수상자에게는 대한민
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한다. 단 회원별 점수 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24.07.25. 개정)
5. 좌 동

 ② 초대작가
1. 좌 동

2. 좌 동
③ 좌 동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동 규정 제19조 ①항 4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좌 동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
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
수 2점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사유 : 한사전 부가 점수 인정조항의 삭제, 문구 수정(제19조 1항 3호)

■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운영규정

제 9 조(시상)
① 회원전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상’은 PASK Awards 에서 시
상한다. (2023.01.26.개정)
② 수상작으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
다. 단 점수 부여는 회원별 1회로 한정한다.
③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상패 및 상품을 수여한다.

제 9 조(시상)
① 좌 동

② 수상작으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
수 1점을 부여한다. 단 점수 부여는 회원별 1회로 한정한다.
③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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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대한민국사
진대전의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본 규정 제 9 조 ②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좌 동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
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점수 2
점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사유 : 한사전 부가 점수 인정조항의 삭제

2024년 제3차 이사회 결과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 시도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제5조(구성 및 선출) (2013.10.16.개정)
①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초대작
가 및 지회 운영위원 또는 광역시지회 임원(부지회장. 감사) 중에서 5
명 이상 9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회 운영위원 및 지회 임원이 위원회의 
2분의 1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2021.01.29 개정)
② 지회장은 대회장이 되며 사진대전을 통할한다.
③ 사진대전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회
장이 임명한다.(2021.01.29 개정)

제5조(구성 및 선출) (2013.10.16.개정)
① 사진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초대·추
천작가 및 지회 운영위원 또는 광역시지회 임원(부지회장. 감사) 중에
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선정하되 지회 운영위원 및 지회 임원이 위
원회의 2분의 1 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
원회에서 호선 한다. (2024. 07.25. 개정)
② 좌 동
③ 좌 동

제8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출품작품의 수가 1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0점 이상일 때에는 7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의 심
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 선정해야 한다. (2013.10.16개정)

제8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출품작품의 수가 3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0점 이상일 때에는 7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의 심
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 선정해야 한다. (2024.07.25.개정)

제9조(자격)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심사
자격자로서 최근 3년 또는 최근 3회 이내에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2013.10.16개정)

제9조(자격)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전국
심사자격자로서 최근 3년 또는 최근 3회 이내에 동일 행사에 심사를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2024.07.25.개정)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사진대전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다. (2016.10.28  개정)
① 추천작가 : 추천작가는 해당 사진대전에서 15점 이상의 수상점수
를 획득한 후 최종 출품한 소속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초대작가 :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사진대
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자가 해당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추천작가 자
격을 12점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회 이상 초대전에 출품해야 한다. 
(2017.8.24  개정)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특정한 지회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였던 출품자가 거주지 변경이 되
는 경우 거주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이
사장에게 변경된 주소지 사진대전에 출품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출품
지역이 아닌 변경된 거주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작가점수 산정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진대전 추천작가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 점수 1점을 부
여하고 초대작가 에게는 대한민국사진 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
다. 단 회원별 점수부여는 1회로 한정한다. (2021.04.01. 신설)

③ 좌 동

 
④ 삭 제

부 칙         
1.~4. 
5. 이 규정은 2024년 0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4. 좌 동
5.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기존규
정 제10조 4항의 한사전 점수부여는 24년 마지막 이사회 승인 시 까
지 적용한다.

개정사유 : �추천작가의 운영위원 임명가능(제5조), 유연한 심사위원 구성(제8조), 
지역심사자격자의 시도사진대전 심사금지(제9조), 한사전 부가점수 인정 조항의 삭제(제10조)

■ 사진작품 심사규정

제3조(심사자격 교육) 협회는 사진작품 심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격
자의 워크샵을 3년에 1회 실시하며 워크샵을 이수한 심사위원은 제2조에 해
당하는 협회의 심사위원 추천 시 우선 배정한다.(2021.05.06 개정)

①교육기간은 1일 6시간씩 2일(12시간) 실시한다.
②수강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모집하고, 교육과정 내용은 협회심사 규정, 현
대사진의 흐름, 사진디자인, 사진 감상·비평·평론 등 심사와 관련해서 편성한
다.(2023.07.20. 개정)

제3조(심사자격 교육 및 자격유지) 협회는 사진작품 심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사자격자 워크숍을 4년마다 실시하며 
심사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2024.07.25. 개정)
① 대상 및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좌 동

제8조(자격)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심사자격을 
갖는다. 단, ① 항 ③항에 해당한 자 중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3회 이상의 수
상실적이 있어야 전국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상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
천 초대작가로 인준된 광역 단위의 심사만 할 수 있다.(2021.11.27. 개정)

①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시 도 사진대전운영규정" 제10조(추천 및 초대작
가) 규정을 충족하여 추천 및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2017.12.20.개정)
②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진학과 조교수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입
회 5년차 이상인자. (2021.11.27 개정)

제8조(자격)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
로 심사자격을 갖는다. 단, ① 항 ③항에 해당한 자 중 대한민
국사진대전에서 3회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어야 전국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상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천 혹은 초대작
가로 인준된 광역 단위 공모전 및 촬영대회의 심사만 할 수 있
다.(2024. 07.25. 개정)
① 좌 동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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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회 10년 차 이상으로 정회원으로서 2017년 8월 24일 이후 협회가 인
준한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또는 입회규정 제3조 2항 ㉯호를 
수료한 (1과목당 5점씩 3회 까지) 점수 를 합하여 20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서 전국 회원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020.09.23 개정) 
④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추천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 자
격을 부여 한다.(2021. 11.27 개정) 
⑤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작가로서 입회 5년차 이상인자는 대한민국사진
대전 및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2021.11.27 개정)
⑥ 협회 이사장에게는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초대 출품 및 심사 자격을 부여한
다. (2020.10.29 신설)
⑦ ​입회 20년 차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기
관 등에서 강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전국심사자격을 부여한다. (2023. 
07.20.신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⑦ 좌 동

부 칙
1. 본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2017년 12월 31까지 시도 사진대전에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한자는 종
전 규정에 따라 전국 심사자격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좌 동

2. 좌 동

3.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사유 : 심사자격자 워크숍의 정례화(제3조), 지역심사자격자의 시도사진대전 심사금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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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과 관련한 제반사항
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힉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
원회” 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 집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힉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구성하
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2024.03.21. 개정)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협회 사무처장은 위원회 사무처
장을 겸직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좌 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장학기금을 기탁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024.07.25. 개정)
② 좌 동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024.07.25. 신
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24.07.25. 신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단
  3. 참여위원단
  4. 각 조직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모
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3.21.
개정)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2인
 ③ 감사 1인
 ④ 사무처장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07.25.개정)
 ① 좌 동
 ② 부위원장 10인 이내
 ③ 감사 3인 이내
 ④ 좌 동
 ⑤ 운영위원 50인 이내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4. 03.21.개정)
① 장학정책의 수립
② 장학예산의 모금 및 집행
③ 장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 수립
④ 장학금 규정에 관한 건의
⑤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 등을 개
최할 수 있다.
⑥ 임원 이외에 운영을 위한   
 1.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에 자문위원단과 참여위원단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단과 참여위원단의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한다.
 3. 자문위원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운영위원과 함께 운영한
다.
 4. 참여위원단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운영위원과 함께 운영한
다.
⑦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협회 승인을 받은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 등의 개최
⑥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사항

⑦ 좌 동

제7조 (기금모금) (2024.03.21.신설) 
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정 대회 및 사진강좌 등의 사업수익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전체 회원의 장학기금 1계좌 갖기 운동을 매년 1회 이상 실
시한다. 

제7조 (기금모금) (2024.03.21.신설) 
① 좌 동

② 좌 동
 
 ③ 기금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    며 상세 기준은 운영위
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불비된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좌 동

개정사유 : �위원회 목적의 명시(제1조), 조직구성 관련 조항의 상세한 명시(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명시(제3조),  
기능에 대한 문구정리(제4조), 포상 조항의 명시(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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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입회 규정

제4조(입회절차) (2016. 10.28 개정) 
① 입회신청 :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광역시 지
회 또는 지부(이하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
동의서 또는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ㄱ. 입회비 : 60만원 
   ㄴ. 연회비 : 본부 연회비와 지회(부)에서 결정한 연회비 
   ㄷ. 발전기금 : 10만원
   ㄹ. 특별회원 : 특별회비 및 연회비 20만원 
   ㅁ. 명예회원: 명예회원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라. 지회(부) 간 이적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부담금 없이 연회비만 납
부하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단 2017년 1월 이전 서울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타지부로 이적시 분담금 30만원을 이적 하고자하는 지회 지부에 납
부하여야 한다.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협회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야 한다. 

제4조(입회절차) (2016. 10.28 개정) 
① 좌 동

  1. 좌 동 
  가. 좌 동 
  나. 좌 동 
  다. 좌 동 
   ㄱ. 좌 동 
   ㄴ. 좌 동
   ㄷ. 좌 동
   ㄹ. 좌 동 
   ㅁ. 좌 동
   ㅂ. 해외지부의 경우 입회비를 면제하고 발전기금과 연회비
만 납부한다. 단, 해외지부에서 국내지부로 이적 시 이적하는 
지부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좌 동

2. 좌 동 
  가. 좌 동 
  나. 좌 동 
  다. 좌 동 
  라. 좌 동
  마. 해외지부 추천서 
②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부 칙 
1. ~ 10.
11.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 10. 좌 동
11. 본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사유 : 해외지부 확대를 위한 입회비 면제 조치

6) 유사단체 판정의 건
   - 유사단체로 지정되어있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환경사진협회, 
한국예술사진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파악하고, 유사단체
에 가입해서 활동할 경우 정관 제9조(징계) ①항 4호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기로 함 
 
7) 징계 재심의 건
   - 상주지부 전영희 
    : 재심결과 원심 정권 2년을 파기하고 정권 6개월에 처함 

8) 사업승인의 건
① 충주전국 야간사진촬영대회 최고상권 변경 - 승인

변경전 변경후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충주시장 상

② 경상북도사진대전 최고상권 변경 – 승 인

변경전 변경후

경상북도지사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③ 경상북도 문화유산 전국사진공모전 최고상권 변경 – 승 인

변경전 변경후

경상북도지사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④ 낙동강 주변 생태 전국사진공모전 최고상권 변경 – 승 인

변경전 변경후

경상북도지사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⑤ 2024 강희맹 탄신 600주년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신규)  
- 6월 추인
⑥ 제1회 영등포사진공모전 (신규) - 6월 추인 
⑦ 제42회 목포전국사진공모전 (재인준) - 승 인
⑧ 제2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 전국사진공모전 (신규) - 승 인

9) 광고비 조정의 건
   - 차기 이사회 전까지 의견을 취합하여 논의하기로 함 

10) 자문위원 추대의 건 – 승 인

No 소속 회원NO 성 명 입 회 일 적 용

1 서울 11-4379 박윤창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2 금천구지부 208-3806 최승우 1993-12-18 입회 30년차 이상

3 영등포구지부 220-4116 김용정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4 영등포구지부 220-2652 조규선 1987-12-05 입회 30년차 이상

5 광주지회 22-3891 구태윤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6 광주지회 22-3890 류종관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7 광주지회 22-7274 박규숙 2004-07-27 입회 20년 이상, 협회 임원 역임

8 광주지회 22-3908 성치풍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9 광주지회 22-3866 이주현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10 광주지회 22-3914 조영선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11 광주지회 22-3878 홍종기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12 대구지회 13-4181 강병두 1995-04-15 입회 30년차 이상

13 대구지회 13-4331 김무룡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4 대구지회 13-4202 김주일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15 대구지회 13-4381 김철규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16 대구지회 13-4412 사공목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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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구지회 13-4466 서영철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18 대구지회 13-4378 서정기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19 대구지회 13-4393 우제오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20 대구지회 13-4386 이정선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21 대구지회 13-4406 이호규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22 대구지회 13-4394 이흥기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23 대구지회 13-4290 장진택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24 대구지회 13-4185 장홍영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25 대구지회 13-4229 정경자 1995-07-22 입회 30년차 이상

26 대구지회 13-4211 조창임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27 대구지회 13-4417 최화식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28 대구지회 13-4434 현동순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29 대전지회 15-4299 김영자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30 대전지회 15-4343 이도희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31 대전지회 15-4395 황종선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32 세종지회 148-3968 이호근 1994-06-25 입회 30년차 이상

33 인천지회 14-4184 김봉섭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34 인천지회 14-4195 홍석진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35 제주지회 153-4101 강경희 1994-12-10 입회 30년차 이상

36 제주지회 153-3982 서현열 1994-07-23 입회 30년차 이상

37 제주지회 153-4086 양한일 1994-12-10 입회 30년차 이상

38 제주지회 153-4079 홍순병 1994-12-10 입회 30년차 이상

39 군포지부 143-4170 박정식 1995-04-15 입회 30년차 이상

40 성남지부 54-2888 정해종 1988-12-17 입회 30년차 이상

41 안산지부 70-4198 김전식 1995-05-20 입회 30년차 이상

42 안산지부 70-4260 이재영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43 안양지부 53-4035 심성권 1994-11-19 입회 30년차 이상

44 파주지부 136-4387 김교현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45 파주지부 136-4405 박애란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46 구미지부 64-3904 송일달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47 포항지부 26-4324 강칠성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48 창원지부 50-4128 김도주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49 창원지부 50-4121 김영헌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50 화순지부 128-3889 이도영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51 화순지부 128-3898 임근영 1994-01-29 입회 30년차 이상

52 청주지부 21-4005 박희동 1994-09-24 입회 30년차 이상

11)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추천작가 인준의 건 – 승 인
   ① 초대작가 인준의 건

② 추천작가 인준의 건

번 호 성 명 추천작가 인준일 초대작품 5회 출품여부 지  역

1 김병환 2019.10.24. O 부산

2 한우석 2019.10.24. O 부산

3 손영배 2019.10.24. O 울산

4 전병희 2019.10.24. O 수원

5 전유병 2019.10.24. O 수원

6 유영선 2020.01.30. O 하남

7 손병효 2019.10.24. O 밀양

8 박만석 2017.06.27. O 고흥

9 최성용 2019.12.05. O 익산

10 고기하 2019.10.24. O 전주

11 이상영 2019.10.24. O 서천

번 호 성 명 취득내역 상장점수 지 역 비 고

1 한철규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2회 12점 광진구

2 김용순 입선 8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서울특별시사진대전추천작가 12점 동작구

3 윤홍선 특선 1회, 입선 6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서울특별시사진대전추천작가 13점 동작구 전국심사자격자

4 김용열 최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2회 12점 마포구

5 한서정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12점 송파구 전국심사자격자

6 이경희 특선 2회, 입선 5회,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중구 전국심사자격자

7 최영태 입선 5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광주광역시사진대전초대작가 12점 광주 전국심사자격자

8 홍계표 특선 2회, 입선 5회,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대구 　

9 김정이 특선 2회, 입선 3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학기 수료, 
부산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부산 전국심사자격자

10 여명수 특선 1회, 입선 8회, 부산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부산 전국심사자격자

11 이종휘 특선 1회, 입선 3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충청남도사진대전추천작가 12점 세종 　

12 이호근 입선 5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충청북도사진대전초대작가 12점 세종 전국심사자격자

13 손창열 우수상 1회, 입선 6회, 울산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울산 전국심사자격자

14 김종현 특선 1회, 입선 7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제주 전국심사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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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준철 입선 6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추천작가 12점 제주 전국심사자격자

16 김희섭 특선 2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13점 구리 　

17 김덕정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12점 남양주 　

18 이미자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12점 남양주 　

19 한복례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12점 남양주 　

20 엄태수 특선 1회, 입선 7회, 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안성 전국심사자격자

21 김시묵 특선 1회, 입선 4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사진예술아카데미1년수료 12점 성남 　

22 정태화 특선 1회, 입선 7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12점 시흥 　

23 라기옥 특선 1회, 입선 4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경기도사진대전초대작가 12점 이천 전국심사자격자

24 이점용 특선 2회, 입선 1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 수상 12점 합천

25 박광우 특선 1회, 입선 3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년 수료, 
지상전우수작품상,전라북도사진대전추천작가 12점 순천 전국심사자격자

26 주우신 특선 1회, 입선 6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전라남도사진대전추천작가 12점 순천 　

27 반봉현 특선 2회, 입선 5회,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전주 전국심사자격자

28 임동일 특선 1회, 입선 7회, 전라북도사진대전초대작가 12점 전주 전국심사자격자

29 황영식 입선 8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전라북도사진대전초대작가 12점 전주 전국심사자격자

30 정이순 특선 1회, 입선 7회, 충청북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12점 진천 전국심사자격자

31 조은자 특선 2회, 입선 5회, 충청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12점 공주 　

12) 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 승인하고 전국심사자격자는 신규 심사자격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심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함

① 전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번호 성  명 입회일자 자격 기준 구  분 소속 비고

1 한철규 2018-01-25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광진구

2 김용순 2013-12-11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동작구

3 김용열 2018-11-29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마포구

4 홍계표 2015-03-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대구

5 이종휘 2017-10-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세종

6 오성조 1988-05-14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3월 21일) 전국심사자격 제주

7 이혜경 2015-12-04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3년 9월 21일) 전국심사자격 공주

8 김희섭 2017-05-1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3월 21일) 전국심사자격 구리

9 김덕정 2015-04-01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남양주

10 이미자 2016-11-17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남양주

11 한복례 2018-01-25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남양주

12 김시묵 2012-05-24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성남

13 정태화 2001-11-23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시흥

14 이점용 2010-10-13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합천

15 주우신 2017-10-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순천

16 조은자 2015-03-26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인준(24년 7월 25일) 전국심사자격 공주

17 김남진 1988-01-30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18 김팔영 2012-02-10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19 김양은 2012-10-25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20 심재식 2013-07-18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광주

21 박영숙 2009-03-26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대구

22 안순희 2005-06-25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대구

23 이승국 2001-10-26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대구

24 이상문 2003-01-28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부산

25 김경아 2014-06-19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울산

26 이상숙 2002-01-30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울산

27 이상원 1993-11-27 강원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철원

28 오일주 2015-01-29 강원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춘천

29 안광수 2005-11-24 강원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춘천

30 김도운 2015-03-26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 회수상 전국심사자격 평창

31 김영철 2006-01-25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경기광주

32 송대건 2015-03-26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경기광주

33 이운재 2015-03-26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경기광주

34 박승호 2003-09-23 공모전 200점 이상 취득 회원전 5회 출품, 한사전 3회 수상 전국심사자격 용인

35 박무수 1999-09-17 경상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구미

36 이창희 2008-01-24 경상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상주

37 이목규 2003-01-28 경상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안동

38 이선복 1995-09-16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양산

39 서현호 2010-01-21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목포

40 문혜경 2014-05-22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순천

41 조희철 2010-05-27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순천

42 김진만 2006-03-23 충청북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3회수상 전국심사자격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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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  명 입회일자 추천‧초대작가 지정일 구  분 소속 비고

1 김미영 2013-12-11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2.07.27 지역심사자격 대전

2 김은숙 2015-03-26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초대작가 지정일 : 2024.07.10 지역심사자격 대전

3 민영주 2013-03-23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7.10 지역심사자격 대전

4 송정훈 2013-11-14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2.16 지역심사자격 제주

5 양성룡 2004-12-21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5.25 지역심사자격 제주

6 윤용학 2012-02-10 경상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3.12.08 지역심사자격 김천

7 한창섭 2015-06-18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초대작가 지정일 : 2020.08.28 지역심사자격 봉화

8 고한곤 2009-11-26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군산

9 배점순 2000-12-15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군산

10 진완중 2004-09-14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익산

11 김찬호 1993-11-27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전주

12 박춘식 2013-03-23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전주

13 이정근 2006-09-21 전라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6.27 지역심사자격 전주

14 박은숙 2010-05-27 충청북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4.07.14 지역심사자격 충주

15 조영호 2015-03-26 충청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 추천작가 지정일 : 2022.8.19 지역심사자격 부여

진도지부 : 	 지 부 장 – 김일문	 부지부장 – 하용순
	 지부감사 – 김종민	 사무국장 – 채규삼
	 재무간사 – 강정학	 사업간사 – 문영준
	 홍보간사 - 박송수
충주지부 : 	 사무국장 – 이은선	 사업간사 - 김용주

<입  회> - 50명
서    울 : 김용암(정)
마 포 구 : 김용찬(정), 최은자(정)
광    주 : 김옥환(정), 김정희(정)
대    구 : 김인환(정), 김정애(정)
대    전 : 김영환(정), 유명준(정)
부    산 : 손상민(정)
제    주 : 고혜경(정)
춘    천 : 이영규(준), 정신용(준), 정운교(준)
가    평 : 윤유원(정)
안    산 : 김송희(정)

제    주 : 양영준
강    릉 : 김화영
속    초 : 이금자, 이선재
춘    천 : 옥기영
구    미 : 손병규
안    동 : 이종택
고    성 : 하소자
창    원 : 조봉래

<복  권> - 6명 
광    주 : 선홍숙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대    구 : 신금자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부    산 : 정준현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세    종 : 우재천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울    산 : 박장원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목    포 : 김형호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명예회원 해촉> - 2명
김광영, 황의철 – 5년 경과로 인한 해촉

13)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 인
 <임  원>
속초지부 : 	 부지부장 – 유홍균	 홍보간사 - 김주향
수원지부 : 	 사무국장 - 정지홍 
시흥지부 : 	 지 부 장 – 이원학	 부지부장 – 권찬성, 최민준
	 지부감사 – 이봉석, 정재섭	 사무국장 – 정수인
	 재무간사 – 이미연
안동지부 : 	 사무국장 - 연제설	 운영간사 – 이철숙
	 진행간사 - 윤석운
예천지부 : 	 지 부 장 – 박종하	 부지부장 – 이철재
	 지부감사 – 심기석	 사무국장 – 우현숙
	 홍보간사 - 김예진
청도지부 : 	 지 부 장 - 김석겸	 부지부장 – 김희배
	 지부감사 – 성태숙	 사무국장 - 우정옥
마산지부 : 	 지 부 장 – 권영주	 부지부장 – 박기섭, 박희윤
	 재무간사 - 박숙자	 홍보간사 - 최종수
	 업무간사 - 유도산	 기획간사 - 임홍길
	 진행간사 - 신지균	 기록간사 - 전석진
산청지부 : 	 지부감사 - 전종구 

양    주 : 최재선(정)
연    천 : 최병욱(정)
이    천 : 곽승호(정), 류연숙(정), 최강민(준)
파    주 : 지혁(정)
영    주 : 박병국(정), 윤석현(정), 장병철(정)
안    동 : 신봉기(정)
산    청 : 윤한대(정), 조우순(정), 이정호(정)
창    원 : 구순회(정)
익    산 : 양동선(정), 전병태(정)
정    읍 : 김수경(정)
고    흥 : �박영근(정), 이화엽(정), 마동표(정), 최선우(정), 김병효(정), 	

최점덕(정), 이은희(정) 장경자(준), 정용성(준), 이용순(준), 	
김경아(준)

순    천 : 김현석(정)
장    흥 : 김연숙(정)
청    주 : 윤연근(준), 채희봉(준)
공    주 : 이광수(정)
보    령 : 김상철(정)

<승  격> - 11명
광    주 : 기영선, 이미경

2024년 제3차 이사회 결과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② 지역심사자격자 인준의 건

14)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승 인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권병길 제2023-지도3기04호 김제시 평생학습관 김제 사진 기초과정 17주/34시간

2 김도유 제2023-지도3기08호 의성문화원 의성 사진 기초반 12주/30시간

3 김시묵 제2021-0127호 위례 자치센터 성남 사진(기초반) 12주/30시간

4 김진철 제2024-0006호 부산지회 부산 사진아카데미(초급반) 16주/32시간

5 류민형 제2024-0011호 부산지회 부산 사진이야기와 포트폴리오 12주/36시간

6 이동규 제2023-지도3기34호 예산문화원 예산 디지털카메라 36주/72시간 

7 최영태 제2024-0293호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사진아카데미 15주/30시간

15) 기타의 건
① 협무협약 채결의 건
    - 재능대학교 MOU : 7월 9일(화) 재능대학교 캠퍼스 진행
    - 중국예술사진학회 MOU : 10월 중 베이징 사진주간 행사에서 진행 예정
②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여작가 모집 안내
③ 2024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전시
    - 기 간 : 24년 8월 22일 ~ 26일 / 장 소 :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전시장  
④ 사무처 직원채용의 건 - 안영민 사원 / 2024년 7월 2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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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술 발전 위해 함께하자
재능대학교와 산학 협력키로 '협약'

협회 소식 SOCIETY NEWS 협회 소식 SOCIETY NEWS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와 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가 '예술
사진 관련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7월 9일 체결했다.

 재능대학교는 실무 중심 교육, 산학 협력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오는 대학으로, 
특히 사진영상학과는 협회와 여러 교류를 해왔다. 재능대학교의 사진영
상학과는 예술적 감각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신 
장비와 첨단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인턴십
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술사진 관련 기술지원 및 인적교류 
▲업체 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자문 
▲취업처 공동 발굴 및 취업 추천 ▲산학연 공유‧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환경 조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회는 재능대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촬영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재능대학교는 협회의 회원들에게 강
의와 워크숍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 이주미 산학협력단
장, 서석돌 사진영상미디어과 학과장, 진정근 교수, 유희영 교수 등 대학 
관계자들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 이
막래 이사, 유병용 자문위원, 김형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
호 의지를 다졌다.

 이남식 재능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사진 산업발전과 일자
리 창출에 양 기관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

이 수도권 예술사진 분야 대표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회와의 협력을 통
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예술사진 산업분야 전체의 발전
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예술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재능대학교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예술사진 분야의 발전과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술사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
경에서 학업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다.

협약식 체결 후 양 기관장과 참석자들 단체 기념촬영

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양 기관장(사진 왼쪽 이남식 총장, 사진 오른쪽 유수찬 이사장)

재능대학교 실습장 시설을 설명하는 이남식 총장

 양 기관장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는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
(사진 왼쪽)과 유수찬 이사장(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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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토) 오전 10시, 경
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시흥연꽃테마파크에
서 시흥시 주최, 시흥문화
원 주관, 시흥시의회, 한국
사진작가협회, 진주강씨문

량공파종회 후원으로 강희맹
(1424~1483) 탄신 600주년 기

념 전국사진촬영대회를 300여 명의 
사진 애호가들이 참석하여 시흥문화원 김태경 이사의 진행으로 
개회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을 소개했다. “김영기 시흥문화원장,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조
건수 고문, 김시묵 부이사장, 이덕만 감사, 이성록 사진촬영지
도위원장”을 소개했다.

김영기 시흥문화원장은 대회사를 했다. “올해는 문량공 강
희맹 선생님이 탄생하신 지 6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흥

문화원에서는 1년 내내 강희맹 선생 탄신을 축하하는 기념행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사진작
가님들을 모시고 연꽃테마파크 일원에서 연꽃과 시흥시 문화관
광축제를 표현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이 
시기의 연꽃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
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행복하고 만족한 하루를 카메라 앵글에 
담으시길 기원합니다.” 

오인열 시의원은 “저희 시흥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
혜의 자원을 가진 갯골생태공원과 여기 연꽃테마파크가 있어서 
많은 분이 사진 촬영하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작품 만
들어서 저희 시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축
사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이 축사했다. “강희맹 선생 
탄신을 기념하는 촬영대회를 시흥문화원에서 준비해 주셔서 대
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기 문화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오만태 이사님, 김종환 자문위원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불규칙하지만, 시간 빨리 줄이고 이런 

좋은 시간에 촬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촬영 부탁드
립니다.” 

김종환 운영위원장이 공지 사항을 말했다. “우리는 지금 45억 년 된 
흙을 밟고 550년 된 연꽃을 보고 있습니다. 강희맹 선생님께서 1463년
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오시면서 중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전당홍(錢
塘紅)을 갖다 심었는데 550년을 피고 있습니다. 연꽃의 생명력은 대단합
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200년 전 연꽃 씨앗을 발굴해서 발아했다고 합
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그 꽃이 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촬영하
는 게 아니라, 8월 30일까지 접수하니까 그날까지 좋은 사진 찍어서 많
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시흥문화원이 주관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국사진작가협회 시흥지부가 전국연꽃사진촬영대회를 하려 한다고 시흥
지부 김종환 자문위원이 말했다. 

정지우, 박진하, 박충곤, 서성광, 허경삼 촬영지도위원에게 김영기 시
흥문화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촬영대회 모델을 소개하고 단체 사진
을 촬영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촬영을 하고, 12시부터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촬영을 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강연홍(66) 씨는 “관곡지(官谷池)에 연꽃이 유명하
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늘 처음 왔는데 규모가 대단하네요. 빅토리아연꽃 
등 여러 가지 연꽃이 많다는데, 빅토리아연꽃은 밤에만 핀다고 해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와야 할 것 같네요”라고 말했다. 

강희맹 탄신 600주년 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유수찬 이사장 내빈참석 '축사'

내빈과 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기 시흥문화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이 
축사하고 있다.

협회 소식 SOCIETY NEWS 협회 소식 SOCIETY NEWS

식전 공연으로 모델이 북춤을 추고 있다.각설이 분장한 모델들이 관곡지 앞에서 첨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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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글_김정호(창원지부 사무국장), 사진제공_최기선(창원지부 홍보간사)
7월 24일(수)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에 있는 성남아트센
터 갤러리 808에서 제29회 경기도 사진대
전 및 2024 경기도포토페스티벌을 한국사
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시묵) 송
대건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사진작가와 일
반인들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했
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시묵 지회장(본 협
회 부이사장)이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후 
은효진 운영위원장이 제29회 경기도사진
대전와 2024 경기도포토페스티벌 회원전 경
과 보고를했다. 식순에 따라 이번 제29회 경기도사진대전 권기문 심사
위원장의 심사평이 있었다. 

2024 경기도포토페스티벌 회원전 시상식을 가졌다. 곽보선, 김영미, 
임효례 작가에게 우수 작품상을 수여하고, 김삼택, 홍창희, 노소남, 박찬
희, 김숙희, 안채경, 우경섭 작가에게 7걸상을 수여했다. 장임순, 김전식 
작가에게 초대작가 인증서를, 이순희 작가에게 추천작가 인증서를 수여
했다. 엄태수 작가에게 초대작가상을, 이상영 작가에게 추천작가상을 수
여했다. 

이후 제29회 경기도사진대전 시상식이 진행되었
다. 이영순 작가에게 입선작 대표로 시상 후  서능
원, 박찬우, 홍창희, 이강선, 이기복, 송정임 작가에
게 특선을 수여했다. 강춘옥, 어승완 작가에게 우수
상으로 예총 회장상을, 박인가 작가에게 최우수상
으로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한명희 작가에게 
영예의 대상으로 도지사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2024 경기도포토페스티벌 개전식을 했
다. 김시묵 경기도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사
진대전과 포토페스티벌은 그 어떤 행사보다도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지회가 한국
사진작가협회에서 가장 큰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회원님들께서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런 훌륭한 전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400여 점의 작품 
전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어떤 행사보다도 나은 행
사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김시묵 경기도지회장(본 협회 부이사장)은 내빈, 수상자들, 임원
진들과 함께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앞에서 개전식 테이프를 커팅했
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지부장 김동철)는 지난 7월 15일, 메가박
스 창원점에서 월례회를 겸한 영화(탈주) 관람 행사를 가졌다. 공병철 본부 감
사, 전광희, 오주석 자문위원을 비롯한 47명의 회원들이 더위 극복 7월 이벤
트 월례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안건으로는 지부회원 기획전 일정 및 장소, 
경남사진대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신청, 2024년 11월 사진강좌 일정 등 4개
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김동철 지부장은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간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지부를 모색하자”라며 인사말을 하였다. 김정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오후 6시 30분 개회를 알렸으며 주요 안건 외에도 회원동정 및 기타안건을 통
해 회원 자녀 결혼, 경남사진대전 심사결과, 한국사진문화상 시상식, 경조사 
등 회원동정과 제11회 큰창원 한마음 예술제 개막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자세
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관람한 영화 ‘탈주’는 2024년 7월 3일 개봉한 한국 영화, 철책 반대
편의 내일이 있는 삶을 꿈꾸며 탈주를 시작한 북한군 병사 규남(이제훈)과 오
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의 목숨을 건 추격전
을 그리는 영화이다. 이번 이벤트 월례회를 통하여 창원지부 회원들의 단합된 
모습과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 2시간에 걸친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제29회 경기도 사진대전 및 2024 경기도포토페스티벌 회원전
30여명 참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서 테이프 커팅

창원지부 월례회 겸 더위 극복 영화 관람행사 개최

글·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가정의 달 드림스타트 가족지원 체험행사 지원

내빈, 수상자, 임원진들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 앞에서 개전식 테이프를 커팅하는 김시묵 경기도지회장(본 협회 부이사장)

개전식 인사말을 하는 김시묵 경기도지회장(본 협회 부이시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용산구지부(지부장 김상수)는 
용산구 아동청소년과가 주최한 ‘2024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 꿀딸기 체험]’ 행사에 용산문화원과 
함께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용
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하여 진행되
었으며, 가족들이 함께 딸기를 수확하고 임진각 평
화누리 공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
서 용산구지부는 가족사진을 찍어주었고, A3형 및 
8×10형 기린액자 각 30개를 제작하여 용산구 아동
청소년과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
으며, 사진 촬영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었다. 평소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상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용산

구지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매
개로 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산문화원 담당자와 회의를 하는 김상수 지부장(사진 가운데 흰모자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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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사진강좌 안내(8월)

충주전국사진강좌  충주지부	 8월 24일(토)  오후1시~5시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대회의실    

송파전국사진강좌  송파구지부	 8월 31일(토)  오전9시~오후1시  송파문화원 204호                  

고양전국사진강좌  고양지부	 9월 7일(토)  오후2사~6시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강의실  

회원동정 MEMBER PLAZA

 

(2024년 7월말 현재)
발전기금적립 내역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65,798,685 	 	
계 : 1,175,688,371(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98,200,000 (2,932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2021년 계 : 27,700,000 	 	 	
⑦2022년 계 : 32,200,000 	 	 	
⑧2023년 계 : 16,900,000 	 	 	
⑨2024년 계 : 15,0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 2024년03월(36명): 3,600,000 		
▷ 2024년05월(14명): 1,400,000 		
▷ 2024년07월(50명):	  5,000,000 	 	

○기타 계 :	 79,486,905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24,834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25,873,851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75,688,371 ( a-b ) 	 	

경기도 여성작가회(회장 박경순)는 지난 6월 18(화) ~ 6
월 23일 (일)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3회 ‘인
상과 표현 사이’ 전시회를 열었다. 
회원 17명이 각각 주제를 갖고 작업한 60여점을 전시하

고 사진집도 발간했다.
박경순의 꽃, 불의 시간, 김애란의 씨앗, 최재란의 쿼크의 

시간, 성주희의 달빛 너머로, 김수옥의 流, 산 그리메, 숨, 
황연식의 아름다운 미소, 조영숙의 도시의 화려한 회상, 이
점숙의 자화상, 최숙경의 주천 섶다리, 평창 강판운 섶다리
(겨울) 강판운 섶다리(가을) 주정순의 벽의 숨결, 한경자의 
행복, 배정옥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박정숙의 

SHAPE, 임효례의 그리운 것은 눈을 감고 본다, 박찬애의 Unsee gaze, 황말남의 스톡사진(칵테일, 장미와 낭
만, 클레식), 구교윤의 화성의 누각, 화성의 돌담길, 화성의 가을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경기도 여성작가회는 경
기도 향토작가전에서 선발된 여성 작가들로 2018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
월로 모임을 갖고 사진전 순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진 활동을 하며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작가회 세 번째 ‘인상과 표현 사이’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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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7월 입회자)

유명준(대전,정) 고혜경(제주,정)손상민(부산,정) 이영규(춘천,준)김정애(대구,정) 김영환(대전,정)

최은자(마포구,정) 김정희(광주,정)김옥환(광주,정) 김인환(대구,정)김용암(서울,정) 김용찬(마포구,정)

윤유원(가평,정) 최재선(양주,정)김송희(안산,정) 최병욱(연천,정)정신용(춘천,준) 정운교(춘천,준)

최강민(이천,준) 박병국(영주,정)지혁(파주,정) 윤석현(영주,정)곽승호(이천,정) 류연숙(이천,정)

윤한대(산청,정) 이정호(산청,정)조우순(산청,정) 구순회(창원,정)장병철(영주,정) 신봉기(안동,정)

김수경(정읍,정) 이화엽(고흥,정)박영근(고흥,정) 마동표(고흥,정)양동선(익산,정) 전병태(익산,정)

김현석(순천,정) 윤연근(청주,준)김연숙(장흥,정) 채희봉(청주,준)이용순(고흥,준) 김경아(고흥,준)

최점덕(고흥,정) 장경자(고흥,준)이은희(고흥,정) 정용성(고흥,준)최선우(고흥,정) 김병효(고흥,정)

이광수(공주,정) 김상철(보령,정)

회원동정 MEMBER PLAZA 회원동정 MEMBER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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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 g u s t A u g u s t

치악산에 안기다
강성구 개인전

전시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 9월1일(일)  
(관람시간 10시~18시)

전시장소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내 전시실 1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72-12
전시오픈	 2024년 8월 27일(화) 15시 정각
전시작가	 강성구(010-4064-3012) 

늘 카메라를 통하여 피사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과
정에서, 뷰파인더 뒤에 숨겨진 자신을 감추었던 부끄러운 반성
을 함께 드러내는 전시회라고 생각한다. 비록 생명의 의식을 다 
마치었으나 흰 눈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자태는 본디부터 지니
고 있는 자연의 순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치악산 품에 안긴 원주 사람들이 예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 
그 안에서의 깊은 고뇌를 자신의 작품으로 이어가는 작가들, 그
들의 형상을 본 작가는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벽의표정·Ⅲ - 사람도 풍경이다
유병용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8월 28일(수) ~ 9월 2일(화)
전시장소	� 인영아트센터 2층 인영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길 23-4(Tel. 02-722-8877)
전시오픈	 2024년 8월 28일(수) 오후 6시
전시작가	 유병용(010-6894-8001)
전시문의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513호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40여 년간, 살아가는 방편이 은행원이었던 탓에 시간적 제
약이 많았고 이런저런 핑게로 멋진 풍경사진에 쉽게 접근
할 수 없었다. 대신 ‘도시도 풍경이다’ 또는 ‘사람도 풍경이
다’라고 자위하며 도시의 여러 모습과 사람을 함께 담으며 
끊임없이 벽을 탐닉했었다. 거대한 광고물에 비해 왜소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무력함도 얘기해 보고 싶었
다. 내 사진의 큰 흐름인 '일상의 변주'를 즐기며 살았다. 
<중략>

어느새 70대를 넘어 인생 종반부에 접어들었다. 아직도 내
가 뛰어넘어야 할 벽은 참 높다. 평생 다뤄 온 '벽의 표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일과 '내 고향 법성포' 사진을 펼
쳐 보이는 바램을 가슴에 안고 산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아름다운 소멸을 위해. 
<작가노트 중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상섭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9월 4일(수) ~ 9월 9일(월)
전시장소	 경인미술관 제5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0길 11-4, Tel.02-733-4448)
전시오픈	 2024년 9월 4일(수) 오후5시
전시작가	 이상섭(010-5261-2181)

어머니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색실로 모란 이불의 수를 놓고 있었다. 어머니 품
에 안겨 모란 이불을 덮고 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모란을 주제로 하게 되었다.

모란의 꽃말은 부귀영화이다. 어머니는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한이 되어 자식들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라고 모란에 소망을 담아 기원했다. 어머니는 늘 한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나라 여인의 옷, 한복은 흰색이고 색채가 없다. 소박하고 투명하다. 바
람이 조금만 불어도 옷고름은 바람에 한들거리고 치마폭도 휘날린다. 한복을 입은 
여인과 모란은 닮은 모습이 많다. 그래서, 인화지는 전통 한지에 프린트를 했다. 한
국적인 전통의 미를 살리고 싶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환장 換腸
송혜경 개인전 및 사진집 출판기념회

전시일시	 2024년 8월 14일(수) ~ 8월 20일(화) <8.19(월) 휴관>
전시장소	 드망즈 갤러리 (범어대성당 內  2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90,  
	 관람시간 10:30-18:00)
전시작가	 송혜경

그저, 좋아서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그리 멋진 이유가 필요 없더라
명분도 필요 없다.
그저 좋아서, 그저 멋져서, 마냥 황홀해서
먼 길, 힘든 여정 가고 또 가고 했다.
누군가가 묻더라 ‘거기 왜 가는데? 그 먼 길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찍을 건데 똑같은 거 찍어서 머할라꼬?’
그러나 결코, 똑같은게 아니더라
나만의 설레임, 기대, 감동, 환희,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의 의도는 유일하며,
그것은 그들과 나의 일치를 이룬 순간의 머무름과 교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동치는 나를 보았다.
난 그 순간을 ‘환장’이라 부르리라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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